
황 산
황산은 대부분 복합비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이외에 섬유, 석유화학, 염료, 금속공업 등에 사용된

다.

또 염산, 질산 등의 무기산 및 수산 등의 유기산 부재료로 망초, 황산동, 명반 등의 황산염 제조 등

에도 소량 사용된다.

황산은 황색의 고체상태로 존재하며 파우더 형태와 결정체 형태 2가지가 있다. 상온에서는 무색의

액체이며, 순도에 따라 무색에서 암갈색이 된다.

황산의 농도, 온도, 금속종류에 따라 수소, 황화수소, 이산화황, 황 및 금속의 황화물 또는 황산염을

생성한다. 원료는 황화동산, 황화아연동 및 비철금속 제련시 발생하는 이산화황이 많으며, 회수황 등

이 있다.

국내 황산시장은 9 4년까지는 공급과잉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수요증가와 생산감소가 맞물려 가격이

인상되기도 했다. 

국내 황산 생산은 연간 2 3 0만~ 2 5 0만톤에 이르고 있다.

국내 황산 생산은 남해화학 등 비료 생산기업들이 유황을 원료로 생산하는 방식과 L G금속 등 제련

기업들이 황을 제련시켜 생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국내시장에서는 제련기업들의 생산이 큰 영향을

미치고 있다.

영풍그룹은 고려아연 4 0만톤과 영풍 1 5만톤 등 5 5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국내판매는 물론 수출

도 상당량을 하고 있는데 원료인 광석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공급이 원할치 않을 뿐만 아니

라 공장트러블로 생산이 원할치 못했었다.

L G금속은 현재의 생산능력 4 0만톤을 8 0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나 완공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.

L G화학은 연간 3 5만~ 4 0만톤을 생산, 대부분 내수판매하고 소량을 수출하고 있다.

이밖에 남해화학이 연산 9 2만5 0 0 0톤, 동부화학 2 0만톤, 진해화학 2 0만톤 등 비료 생산기업들이 약

1 0 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료용에 사용하고 있다.

황산가격은 8 7년이래 대리점 가격기준 4만5 0 0 0원선을 유지했으나 9 5년7월을 기점으로 톤당 6 0 0 0원이

인상된 5만1 0 0 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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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산 수급추이 (단위 : 1000M/T)

3 0 0 0

2 5 0 0

2 0 0 0

1 5 0 0

1 0 0 0

5 0 0

0

생산능력

생 산

수 입

내 수

수 출

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


